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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아이엔에스, 2019년 1분기 매출액 188억 원 기록.. 
 

▶ 비용 투입과 매출인식 차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 하반기부터 매출 인식으로 실적 개선 기대 
 

 

 

<2019-05-30> 국내 기계설비 선도기업 우진아이엔에스(대표이사 홍평우, 손광근, 홍경모)는 2019년 1분기 경

영성과 집계 결과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87억 9천만 원, 영업손실 21억 원, 당기순손실 16억 9천만 원을 기록

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1분기는 경기 부진의 영향과 현재 진행중인 여러 사업들의 비용 투입과 매출 인식 시점

의 차가 크게 발생되어 매출이 부진하고 이익은 감소했다"며, "해당 사업들이 3분기에는 매출이 인식될 예정

이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설비투자 발주가 멈추어 이익률이 높은 하이테크 사업의 매출이 감소했다”

며 “그러나 최근 5G 도입, 클라우드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가 전망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신규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진아이엔에스는 2018년 말 하이테크 사업과 일반설비 사업의 매출 비중이 48:52에서 이번 1분기에

는 28:72로 하이테크 사업의 매출 비중이 감소했다. 

 

우진아이엔에스는 44년 업력의 국내 기계설비 대표 기업으로 건축물의 공조배관, 냉온수 설비, 소방설비등을 

시공하는 일반 설비사업과 고열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용 공조설비를 

공급하는 하이테크 기계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